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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신약 연구개발에 세제 지원
기획재정부, 제약산업 발전 도모 … 바이오 제약 화학약품 대상

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약 연구개발(R&D)에 세제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

밝혔다.

윤증현 장관은 2월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약 산업

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면서 “신약을 잘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신종플루에서 보았듯이

제약 산업 발전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공헌을 한다”고 말했다.

다만, 신약 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 영세기업이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이

오, 제약, 화학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부분을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

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위기관리대책회의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

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, 정부는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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